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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용과 교생 선생님의 수업 시연을 참관하였다. 한국무용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학
생들은 실기복을 갖춰 입고 거울을 바라보며 수업에 참여하였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
들이 즉각적으로 몸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말보다 움직임을 통해 소통하는 수
업의 방식이 새롭게 느껴졌다.

수업 초반에는 교생 선생님께서 다소 긴장한 모습이 보였다. 시선이 바닥으로 향하거나 목
소리가 작고 떨리는 부분이 있어 수업 전달력이 약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며 안정된 태도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무용 수업은 교사의 말과 에너지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태도와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
생들과 호흡이 맞아가고 수업의 흐름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